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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vegetation structure in Cultural Heritage Site of Odaesan National Park using 52 quadrats for

each type of land use to figure out some characteristics of plant biotope. As we classified vegetation communities, they

are six groups of communities. distinguished species in two of them are Taraxacum officinal, Erigeron annuus and Poa

pratensis which are common in urban areas. Distinguished species in one of them are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which is common in outskirt of forest. And Distinguished species in another 3 communities are Sasa borealis and Quercus

mongolica which are common in forest.

Using TWINSPAN and DCA, we are able to classify the six communities into 3 types biotope (temple-biotope,

slope-biotope, forest-biotope) in Cultural Heritage Site. The dominant species of urban-biotope are Poa pratensis, Artemisia

prinseps and that of slope-biotope is Tripterygium regelii. Also the dominant species of forest-biotope are Quercus mongolica,

Abies holophylla and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We could see more species in slope-biotope than another biotope

types. Moreover, in urban-biotope types, we could find many of naturalized plant species.

Key Words: Community Classification, Indicator Species, Land-Use Type

국문초록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식생비오톱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대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52개의 방형구를

토지이용유형별로 설치하여 식생구조를 조사하였다. 군락분류결과, 6개 군락으로 분류되었으며, 2개 군락의 식별종은

서양민들레, 개망초, 왕포아풀로 도시화지역, 본 조사에서는 사찰지 내에 분포하는 식물이었다. 1개 군락의 식별종은

양지꽃으로 숲 가장자리에 주로 분포하는 종이었으며, 3개 군락의 식별종은 조릿대와 신갈나무로 산림지역 분포식물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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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WINSPAN에 의한 군락분류와 DCA 기법을 활용한 서열분석을 통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사찰비오톱, 사면벌채지

비오톱, 산림비오톱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유형별 종수, 귀화식물, 상대우점치, 유사성에서 차이를 확인하였다. 사찰비

오톱 우점종은 왕포아풀과 쑥이었으며, 사면벌채지비오톱은 미역줄나무, 산림비오톱은 신갈나무, 전나무, 느릅나무였다.

사면벌채지비오톱은 다른 비오톱에 비하여 출현 종수가 많았으며, 사찰비오톱은 귀화식물 출현 종수가 많았다.

주제어: 군락분류, 식별종, 토지이용유형, TWINSPAN, DCA

Ⅰ. 서론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처음으로 지

정된 이후로 2015년 현재까지 21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

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자연공원법 제 2조)이다.

관리를 맡고 있는 공원관리청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

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

지구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이 중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

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

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용도지

구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공원관리청은 2015년 ‘국립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공익적 가치평가 연구’, 2014년 ‘국립공

원 공원문화유산지구 전통문화경과 저해요인(외래식물) 현황

조사’ 등 공원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지정된 지 오래되지 않

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오대산국립공원의 전반

적인 식생에 관한 연구는 1972년 ‘오대산 삼림식생의 식물사회

학적연구’(Park, 1972)를시작으로전나무림에관한연구(Hong

et al., 2001; Lee et al., 2008), 산림식생 특성 연구(Kim, 1992;

Byun et al., 1998; Lee et al., 1998; Lee, 2000; Yu et al.,

2003; Kim, 2006a) 등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전나무

림이나 활엽수림, 혼합림에 관해서이거나 해발고에 따른 식생

차이, 천이계열 분석 등이었으며, 오대산국립공원 전체나 국지

적으로 분포하는 특이 식생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오대산국립

공원에 위치한 월정사나 상원사, 북대사 등 사찰 주변 식생 및

사찰 내 식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은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

여 지정한 곳이기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연구는 관리방

안 제시를 요구한다. 관리는 공간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루

어져야 하며,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

을 대표할만한 지역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물 서식처를 고려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

는 방법 중, 독일은 비오톱을 유형화하고 비오톱지도를 작성한

후 관리목적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

을 수립하고 있다.

비오톱(biotope)이라는 개념은 Dahl(1908)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1877년 Möbius가 제시한 생물군집의 개념을 발전

시켜 생물이 서식하는 물리적인 요인의 복잡성을 정의하기 위

하여 소개된 개념이다. Tansley(1935)는 생태계의 개념을 정의

하면서 Dahl의 비오톱 개념을 활용하여 생물군집(군락)에 무

기환경을 가한 통합체를 생태계(ecosystem)라고 하였다. 즉,

생물군집이 서식하는 무기환경(물리적인 요인)을 비오톱이라

할 수 있다. 이 후 Sukopp and Weiler(1988)는 비오톱을 ‘공간

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지’라고 정의하였으며,

비오톱은 고유한 속성을 가지며 다른 환경과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비오톱은 생물군집의 특성을 반영한 개념이며, 생물군

집의 분류를 통하여 비오톱의 공간적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비오톱 관련 연구를 보면, 시가화지역에서는 토지이용

유형을, 자연지역에서는 식생분포특성을 비오톱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가화지역에서 토지이용유형을 비오

톱 유형화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도시 내 토지이용에 따른

생물종조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Lee et

al., 2011). 토지이용유형에 따라 생물군집의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는 야생조류(Kim et al., 2012; Hong and Lee, 2008), 잠자

리(Kim et al., 2013) 등이 있어 토지이용유형에 따라 생물종

구성의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어 토지이용유형

을 기반으로 한 비오톱 유형분류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특

히 식생은 공간유형을 생태적으로 구분하는 단위로 이용되어

왔고(Atkinson, 1985), 그 지역의 지형 및 토양, 인위적 간섭

등 영향을 대변한다(Motzkin et al., 1999). 하지만, 국내 식생

비오톱 관련 연구에서는 군집분류를 통하여 비오톱의 공간적

경계를 구분하는 연구는 부족한실정이다. 비오톱의 공간적 경

계를 구분하여 비오톱지도 작성을 시작한 독일의 경우, 비오톱

지도는 토질, 수질, 대기, 기상, 토지이용, 교통․소음, 에너지

등의 정보를담은 환경정보지도 역할을 한다(Kim et al., 2009).

비오톱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특성은 대상지역의 환경 정보를

포함하기에 관리목적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에 매우 유용하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국립공원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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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에 비오톱과 같이 생태적 특성이 반영된 공간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신설된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

지구 관리방안 수립 시,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비오톱

유형별 식생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

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국립공원 내 총 사찰 333개소 중 193개

사찰을 포함하고 있다. 공원문화유산지구가없는 태안해안국립

공원부터 가장 넓은 면적(2.895km2)인 지리산국립공원까지 지

정면적은다양하다. 국립공원공원자연보전지구는전체의22.6%,

공원자연환경지구는 77.0%, 공원문화유산지구 0.3%, 공원마을

지구 0.1%로 공원문화유산지구면적은 적은 편이다. 연구대상

지인 오대산국립공원의 공원자연보전지구는 49.8%, 공원자연

환경지구 49.8%, 공원문화유산지구 0.2%, 공원마을지구 0.2%

로 공원자연보전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비율이 비슷하다

(Figure 1 참조). 공원문화유산지구 면적은 0.617km2로 전체

국립공원 중 13번째에 해당하며 9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Figure 1. The loc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 in Odaesan National

Park

2. 조사내용 및 방법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토지이용유형별 식생구

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토지이용유형

을 조사하고 산림은 현존식생조사를 통하여 세분화하였다. 토

지이용유형과 현존식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유형 및

Figure 2. The location of survey plot

현존식생별 초본층 식생에 대하여 총 52개의 조사구를 선정하

였다.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는 9개의 패치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서대사를 제외한 8개 지역에 2～7개씩조사구를

설치하였다(Figure 2 참조). 조사구는 분류된 토지이용유형 및

현존식생 유형 내에서 주변효과의 영향을 보다 적게받은입지

의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선정(Kim, 2006)하였다.

토지이용현황 조사는 인공위성영상 자료를 참고로 하여 1:

1,000 수치지형도에 공간별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이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인공위성영상과 실제 문화유산지구의

차이를 확인한 후 수정, 보완하였다. 현존식생도는 식물군락의

상관을 식생도 작성의 기준으로 하여 1:5,000 수치지형도에 경

계를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특이성이 있는 지역(초지, 수역 등)

은 인공위성영상 자료를참고 후 구분하여 현장조사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토지이용유형별 식생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한 식물군락구조 조사는 표본조사법 중 가장 일

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형구법을 실시하였다. 조사구 크기

는 2×2m(4m2)로 하였으며 출현식물종의 우점을 평가하는 피

도의 계급판정은 Braun-Blanquet 방법(Braun-Blanquet, 1932)

에서 활용되고 있는 scale을 변형한 9계급의 변환통합우점도

(Westhoff and van der Maarel, 1973)에 준하여 기재하였다.

군락분류는 유사한 표본단위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 다

른 집단과 구분되게하는 과정으로 TWINSPAN(Hill, 1979)을

활용하였다. 분류된 식물군락을 비오톱 유형화하기 전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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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분석기법인 서열분석을 실시하여 군

락별 상대적 위치를 검토하여 보완하였으며, 비오톱을 유형화

하고 명명하였다.

비오톱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오톱 유형별 종수,

귀화율, 상대우점치, 유사도지수 분석을 하였다. 종수는 각 비

오톱 유형별 평균비교를 위하여 ANOVA 분석(SPSS 18.0)을

실시하였으며, 귀화율은 비오톱 유형별총출현종수에 대한 귀

화식물 종수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상대우점치는 군락에서 한

종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상

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Curtis and

McIntosh, 1951). 본 조사에서는 상대빈도와 상대피도를 활용

((상대빈도+상대피도)/2)하여 상대우점치값을 산출하였다. 유

사도지수는 Sørensen(1948)의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수식은 식

1과 같다.

유사도지수=
2c

a+b (식 1)

a: 조사구 A의 종수

b: 조사구 B의 종수

c: 조사구 A와 B의 공통 종수

Ⅲ. 결과 및 고찰

1. 토지이용 및 현존식생 현황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유형

에 따라 현황도를 작성하고(Figure 3～10 참조) 각 유형별 면

적비율을 산정하였다. 토지이용유형은 총 10개로 분류하였고,

이 중 산림은 현존식생에 따라 6가지로 세분하였다. 산림은 전

체 문화유산지구 면적의 70%(442,066m2)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였고, 나지 7.7%, 도로 5.1%, 수면 4.3%, 건물과 산림 경

계부에 형성되는 사면은약 4.2%, 건물 3.5%등이었다. 문화유

산지구내 현존식생은 신갈나무와 낙엽활엽수군락이 주요 군락

이었으며, 침엽수군락으로는전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잣나무군

락이 확인되었다. 신갈나무군락은 전체의 22.1%로 가장 넓었

고, 낙엽활엽수군락 17.9%, 전나무군락 17.0%, 소나무군락 7.7%

순이었다(Table 1 참조). 조사구는 토지이용유형과 현존식생에

따라배치하였으며, 소나무군락은능선부 경사가급한 곳에 위

치한 곳에 많아 조사구에서 제외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은 삼림식생이 97.2%이고, 2.8%는 비삼림이

며, 삼림식생은 활엽수림 72.0%, 침엽수림 16.0%, 혼효림 10.6%,

기타 1.4%, 암벽식생 0.0%(Kim et al. 2015a)으로 구성되어 있

다.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와 비교해보면, 산림면적

Land-use

type

Actual vegetation

type

Area

(m2)

Ratio

(%)
Plot No.

Forest

Abies holophylla 107,245 17.0 21, 39, 7

Deciduous broadleaf 113,156 17.9 9, 11, 16, 26, 28, 40

Larix kaempferi 4,417 0.7 25, 30

Pinus densiflora 48,725 7.7 -

Pinus koraiensis 35,832 5.7 2, 33, 34, 52, 12, 22

Quercus mongolica 139,644 22.1 20, 29, 42, 44, 45, 49, 50

Slope 26,351 4.2 5, 8, 19, 32, 47, 48

Grass 4,207 0.7 3, 14, 43

Planting site 14,958 2.4 8, 17, 35, 36, 41

Farmland 6,861 1.1 24

Grassland 6,193 1.0 1, 10, 13, 23, 27, 38, 53

Barren area 48,730 7.7
4, 6, 15, 18, 31, 37, 46,

51, 54

Building 22,408 3.5 -

Road 32,382 5.1 -

Water 27,255 4.3 -

Total 631,410 100.0

Table 1. Areas of Land-use types in cultural heritage site

은 공원문화유산지구가 70%로 차이를 보였고, 비산림지역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30%로 오대산국립공원 전체 비산림식생

2.8%와 큰 차이를 보였다.

Figure 3. Actual vegetation of Woljeo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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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ctual vegetation of Wharimwon

Figure 5. Actual vegetation of Kwanumam

Figure 6. Actual vegetation of Yeonggamsa

Figure 7. Actual vegetation of Sinseo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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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ctual vegetation of Sangwonsa

Figure 9. Actual vegetation of Jeokmyeolbogung

Figure 10. Actual vegetation of Bukdaesa

2. 비오톱 유형 분류

1) TWINSPAN에 의한 군락분류

TWINSPAN을 이용한 군집을 분류한 결과, 6개의 군락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분류 식별종은 서양민들레(Taraxacum

officinale), 개망초(Erigeron annuus), 왕포아풀(Poa pratensis),

조릿대(Sasa borealis),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였다. 서

양민들레, 개망초, 왕포아풀은 군락Ⅰ, Ⅱ, Ⅲ의식별종이었으며,

군락Ⅳ, Ⅴ, Ⅵ을구분하는 식별종은조릿대와신갈나무였다. 두

번째 분류 식별종은 새포아풀(Poa annua), 질경이(Plantago

asiatica), 개미자리(Sagina japonica)였으며, 세 번째는 잣나무

(Pinus koraiensis), 전나무(Abies holophylla),광릉용수염(Diarrhena

fauriei)이었다. 이 외에도 양지꽃(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개다래(Actinidia polygama) 등이 군락을 분류하는데

식별종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1 참조).

군락분류의 결과는 비오톱 유형을 분류하는데 활용하였다.

비오톱 개념이 1908년에 소개된 이후로 Sukopp and Weiler

(1988)은 비오톱을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

식지’라 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식물군락(군집)을 분류하여 비

오톱 유형을 분류하는데활용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

유산지구에서 분류된 군락은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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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a, Pp Sb, Qm

Pa, Pla, Sj Pk, Ah Df

Pf Sb, Qm Ap

7 27 36 38
1 3 4 6 10 13 14 15 17 18 22 23 24 31 35

37 42 44 47 52

5 8 32

48 49
2 9 19 20 21 25 29 30 33 34 39 43 45 46 50 51 11 12 16 41 26 28 40

Ⅰ Ⅱ Ⅲ Ⅳ Ⅴ Ⅵ

Figure 11. Results of classification by TWINSPAN

(To: Taraxacum officinale, Ea: Erigeron annuus, Pp: Poa pratensis, Sb: Sasa borealis, Qm: Quercus mongolica, Pa: Poa annua, Pla: Plantago asiatica, Sj:
Sagina japonica, Pk: Pinus koraiensis, Ah: Abies holophylla, Df: Diarrhena fauriei, Pf: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Ap: Actinidia polygama)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조사를실시한 것으로 식물군집의

특성을 반영하는 서식지, 즉 비오톱이라 할 수 있으며, 6개 유

형을 비오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2) 서열분석 및 비오톱 유형

각 조사구간의 상이성을 바탕으로 조사구를 배치하는 서열

분석(Orloci, 1978)을실시하여좌표축에나타내었다(Figure 12).

군집분류법에 의한 결과를 DCA결과 좌표에 중첩하여 군락간

차이를 검토하였다(Figure 12 참조). TWINSPAN에 의한 군

집 분류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였지만 군집 간 분류가 명확

하지 않은 조사구도 일부 있었다. 군락 Ⅱ와 Ⅲ, Ⅳ, Ⅵ은 비교

적 분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나, 군락 Ⅰ과 군락 Ⅴ는 다른

군락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군락 Ⅰ은 군락 Ⅱ

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군락Ⅴ는 군락Ⅲ, Ⅳ와 중복

되어 나타났다. 군락 Ⅰ과 Ⅴ가 혼재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군락 형성이 복합적인 환경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재되는 원인을 생물군락 차이의 요인으로 제시

되고 있는 토지이용유형(Kim et al., 2012; Hong and Lee,

Figure 12. Result of ordination by DCA

2008, Kim et al., 2013)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군락별 토지이용유형을 보면, 군락 Ⅰ은 사찰지 내부의

초지와 조경식재지, 잔존산림이었으며, 군락 Ⅱ는 사찰지 내부

의 마당이나 초지, 조경식재지였다. 군락 Ⅲ은 사찰지 내부와

주변 산림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사면 벌채지였다. 군락 Ⅳ, Ⅴ,

Ⅵ은모두산림지역이었으며, 특히군락Ⅴ는 화림원지역의 산

림식생이 대부분이었다. 군락분류결과를 보면(Figure 11 참조),

군락Ⅰ, Ⅱ, Ⅲ과 군락Ⅳ, Ⅴ, Ⅵ은첫번째분류에서 나누어짐

을 알 수 있다. 분류된 두 지역은 사찰내부지역(군락 Ⅰ, Ⅱ,

Ⅲ)과 산림지역(군락 Ⅳ, Ⅴ, Ⅵ)이었다. 이 두 지역의 토지이

용유형은 사람의 간섭이 비교적 많은 사찰내 초지, 나지, 잔디

식재지, 조경수식재지, 경작지와 사람의 간섭이 적은 전나무,

신갈나무 등이 우점하는 산림지역이었다. 사찰내부지역 식별종

은 서양민들레, 개망초, 왕포아풀(군락 Ⅰ, Ⅱ, Ⅲ)이었으며 산

림지역은 조릿대, 신갈나무(군락Ⅳ, Ⅴ, Ⅵ)로 사찰내부지역과

산림지역을 분류하는 식물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개 군락 중 서열분석에 의해 명확하게 군락 위치가 나타나

지 않는 군락 Ⅰ과 군락 Ⅴ를 보면, 군락 Ⅰ은 군락 Ⅱ와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Figure 12 참조). 군락 Ⅰ과 Ⅱ는 사찰지 내

부의 초지, 조경식재지, 잔존산림, 마당 등으로 사찰지 내부라

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 군락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종은 서

양민들레, 개망초, 왕포아풀(Figure 11 참조)로 주로 도시화지

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어서 이 식물들이 사찰지 내

부 특성을 반영하는 식물종이라 할 수 있었다. 군락 Ⅴ는 군락

Ⅲ, Ⅳ와 혼재되는 경향을 보였다. 군락 Ⅴ는 화림원지역의 산

림식생으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으며, 군락Ⅲ은 산림벌채

지 지역, 군락 Ⅳ는 산림지역이었다. 군락 Ⅴ가 군락 Ⅲ, Ⅳ와

혼재되는 현상은 토지이용유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군락 Ⅲ의 식별종인 양지꽃은 숲가장자리 등에서 생육하는

식물로 주로 도시화지역의 외곽에 분포하는 식물이다. 양지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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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별종으로 분류된 것은 군락 Ⅲ이 도시외곽의 햇빛이 잘

드는 지역임을 보여준다. 군락 Ⅲ은 산림과 사찰지 경계에 위

치한 사면으로 과거 수목이 자라던 곳을 벌채한 곳이며, 지속

적인 벌채로햇빛이잘드는 곳이다. DCA결과에서도 군락Ⅲ

은 산림군락과 사찰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사찰지역과 산

림지역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군락분류법을 통하여 6개의 군락을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식물군집의 서식지인 비오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서열분석

을 통하여 군락 Ⅰ과 Ⅱ는 사찰내부의 식생으로 토지이용유형

은 차이가없으며, 군락Ⅳ와Ⅴ․Ⅵ은 산림지역의 식생특성을

보였으며, 군락Ⅲ은 산림식생과 사찰내부 식생의 중간에 위치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오톱 유형은 실제적 경관의 현 상

태를 표현한 용어인 비오톱과는 달리실제적 상황을 일반화 및

표준화하기 위한 표현수단이라 할 수 있다(Choi and Lee,

2007). 실제 군락Ⅰ과Ⅱ는 사찰지 내의 식생을 보여주고 있으

므로 사찰비오톱이라 할 수 있으며, 군락Ⅲ은 사면벌채지비오

톱, 군락 Ⅳ와 Ⅴ․Ⅵ은 산림비오톱이라 할 수 있었다.

3. 비오톱 유형별 특성

1) 종수

비오톱 유형별 출현 종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오톱 유

형별 종수 평균비교(분산분석)를실시하였다. 사찰비오톱의 평

균종수는 9.1, 사면벌채비오톱은 13.4, 산림비오톱은 7.6이었다.

비오톱 유형별 평균출현 종수의 통계적 유의성을검토하기 위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오톱 유형별 종수 평균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었다. 사후검정을 통하여

다중 비교를 실시한 결과, 사찰비오톱은 산림벌채지비오톱과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p<0.05)되어 산림벌채지비오톱의 종수

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림벌채지비오톱은 산림비오톱과

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p<0.01)되어 산림벌채지비오톱은

사찰비오톱이나 산림비오톱보다 출현 종수가 많았다. 산림벌채

지비오톱의 경우, 산림과 사찰내부의 사이에 위치하여 이행대

(ecotone)라 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과는 다른 독특한 생태적

조건을 가지기에 양 쪽의 생태계에 비하여 종풍부도가 높았다

(Molles, 2009).

2) 귀화식물

비오톱 유형별 귀화식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현귀화

식물을 확인한 결과, 총 14종류가 확인되었고, 사찰비오톱에서

는 13종류, 사면벌채지비오톱 3종류, 산림비오톱 2종류였다. 귀

화율은 사찰비오톱이 14.8%로 가장 높았고, 사면벌채지비오톱

6.1%, 산림비오톱 2.2%였다(Table 2 참조). Kim et al.(2000)

은 언덕주택지 48.8%, 밭 32.1%, 시가지 27.7%, 평지주택지

18.1%, 논 14.5%, 냇가 13.3%, 계단식논 7.2%, 풀밭 4.9%, 숲

4.4%로 구분하고 있어 사찰비오톱은 논습지나 냇가와 비슷한

귀화율을 보였으며, 주택지나 시가지보다는 낮은 값을 보였다.

산림벌채지 비오톱은 계단식 논, 풀밭, 숲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산림비오톱은 일반적인 숲에 비하여 낮은 귀화율을

보였다. Kariyama and Kobatake(1988)에 의한 귀화도를 분석

한 결과(Table 2 참조), 총 14종 중 유럽점나도나물, 토끼풀,

달맞이꽃, 망초 등 11종류가 귀화도 5로흔하고, 개체수가풍부

한 귀화식물이었다.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내 이입

된 귀화식물은 대부분 귀화도 5로 국내에 넓게 분포하는 종류

가 대부분이었으며, 끈끈이대나물, 큰금계국과 같이 식재에 의

해 확산되고 있는 종이 일부 분포하였다.

귀화식물 출현지역을 보면, 사찰비오톱은 24개 조사구 전체

에서 관찰되었고, 사면벌채지비오톱에서는 5개 조사구 중 3개

조사구, 산림비오톱은 23개 조사구 중 1개 조사구에서 확인되

었다. 비오톱 유형별 4m2(2m×2m)당귀화식물 출현 종수는 사

찰비오톱에서 평균 2.5종, 사면벌채지비오톱 평균 1.0종, 산림

비오톱은 0.04종이었다. 귀화식물 출현 정도는 인간에 의한 간

섭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Oh et al., 2010, Kim et al.,

2012a)로 사찰비오톱이 인간에 의한 간섭이 가장 많은 지역이

며, 다음으로는 사면벌채지비오톱, 산림비오톱이었다.

Species name
Biotope type Naturalized

degreeSlope Temple Forest

Cerastium glomeratum 유럽점나도나물 - 3 - 5

Silene armeria 끈끈이대나물 - 2 - 2

Trifolium repens 토끼풀 - 9 - 5

Trifolium pratense 붉은토끼풀 - 1 - 3

Oenothera biennis 달맞이꽃 1 3 - 5

Conyza canadensis 망초 - 5 - 5

Coreopsis lanceolata 큰금계국 - - 1 2

Erigeron annuus 개망초 1 12 1 5

Senecio vulgaris 개쑥갓 - 1 - 5

Sonchus asper 큰방가지똥 - 1 - 5

Taraxacum officinale 서양민들레 2 14 - 5

Dactylis glomerata 오리새 - 1 - 5

Festuca arundinacea 큰김의털 - 1 - 5

Poa pratensis 왕포아풀 - 8 - 5

Total No. of Naturalized Species 3 13 2

Total No. of Species 49 88 93 -

Naturalized plants ratio(%) 6.1 14.8 2.2 -

* Naturalized degree 5: Common and abundant plant, 4: Local but abundant

plant, 3: Common but not abundant plant, 2: Local and not abundant

plant, 1: Rare plant(Kariyama and Kobatake, 1988)

Table 2. Number of naturalized species in accordance with Biotop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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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우점치(I.V.)

사찰비오톱 초본 식생군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는 식물은 쑥(I.V.: 12.76%)과 왕포아풀(I.V.: 10.45%)이

었으며 주요 출현종으로는 개망초, 서양민들레, 질경이, 새포아

풀, 토끼풀 등이었다. 사면벌채지비오톱 초본 식생군락은 미역

줄나무(I.V.: 10.53%)와 대사초(I.V.: 9.41%), 원추리(I.V.:

9.13%)의 상대우점치가 높았으며, 주요 출현종으로는 김의털,

서양민들레, 조릿대, 개망초, 그늘쑥 등이었다. 산림비오톱 초

본 식생군락은 신갈나무(I.V.: 10.44%)와 조릿대(I.V.: 9.72%),

잣나무(I.V.: 9.20%)가 우점인 군락이었으며, 주요 출현종은 전

나무(I.V.: 4.77%), 느릅나무(I.V.: 3.85%), 일본잎갈나무(I.V.:

3.41%) 등이었다.

각 비오톱 유형에서 상대우점치가 높은 종은 상대적인 피도

나 빈도가 높은 종이기에 이러한 종들은 각 비오톱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식물종이라 할 수 있다. 사찰비오톱은 여

러해살이풀인 쑥과 왕포아풀이 우점하고 있으며, 사면벌채지비

오톱은 미역줄나무, 대사초, 원추리와 같은 관목과 여러해살이

풀이 우점하였고, 산림비오톱은 관목과 교목이 우점하였다. 일

반적으로 생태적 천이는 한해살이풀에서 여러해살이풀, 관목,

교목으로 진행되기에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비

오톱 유형별 생태적 천이는 사찰비오톱에서 사면벌채지비오톱,

산림비오톱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유사도지수

비오톱 유형별 종구성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사도

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찰비오톱과 사면벌채지

비오톱은 19.0, 사찰비오톱과 산림비오톱은 18.8, 사면벌채지비

오톱과 산림비오톱은 32.4였다(Table 3 참조). Whittaker(1967)

와 Cox and Lewis(1976)는 유사도지수가 20 이하일 때는 각

군락간 이질적이고, 80 이상일때는동질적이라 하였다. Lee et

al.(1988)은 유사도지수 50 이상이어야 유의성이 있다고 하였

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사찰비오톱과 사면벌채지비오

톱, 산림비오톱은 서로 이질적인 유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보면, 사면벌채지비오톱과 산림비오톱의

유사도지수가 높은 편이었다.

벌채지역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거나멀리떨어져 있을수록주

변 산림지역과 유사도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Oh et al.,

2005) 오대산국립공원공원문화유산지구내벌채지역은벌채된지

많은시간이흘러종구성에많은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Biotope type Temple Slope

Slope 19.0 -

Forest 18.8 32.4

Table 3. Similarity between Biotope types

Ⅳ. 고찰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리에서 비오톱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계획수립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오톱 개념은 독일에

서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로 다양하게활용되고 있으며, 비오톱

을 조사하는 목적은크게환경생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학계와

행정기관 연계 및 협력을 유도하고 생태연계계획의 기초자료

로 활용,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생태적 전문정보

제공(Kim et al., 2009) 등 다양하다. 비오톱은 생태연계계획이

나 도시기본계획 등 계획수립을 정보제공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베를린과 같은 도시지역은 총 2,000개의 비

오톱 유형이 존재할 정도로 복잡할 수 있지만, 공간의 규모나

생물군집 특성에 따라 단순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생물군집

분류를 통한 비오톱 유형분류 사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독일

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 유형을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Kim

et al.(2015)은 초본식생 군집분류를 통하여 부산대학교밀양캠

퍼스와 같은 작은 면적의 도시화지역을 7개의 비오톱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지인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식물군락

구조를 분석한 결과,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식물 종구성에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물군집이 서식하는 무기환경(물리적

인 요인)인 비오톱 개념에서 생물군집은 다양한 분류군을 고려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본식생군락을 대상으로 하였다.

군집분류법(TWINSPAN)과 서열분석기법(DCA)에 의하여 비

오톱 유형을 분류한 결과, 사찰비오톱, 사면벌채지비오톱, 산림

비오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비오톱 유형별 종수, 귀화식물, 상대우점치, 유사성에서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수는 산림벌채지비오톱에서 사찰비오

톱이나 산림비오톱보다 다양한 종이 출현하였다. 산림벌채지에

서 벌채 후 3년뒤식물 종수가감소하였다가 5년뒤증가하는

경향(Oh et al., 2005)을 보이는 것을 보면, 오대산국립공원 공

원문화유산지구의 산림벌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 관리

에 의해 유지되고, 가장자리 효과에 의해 다양한 식물종이 분

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오톱 유형별 귀화식물은 사찰비오톱, 사면벌채지비오톱,

산림비오톱 순이었다. 귀화식물이 가장 침입하기 쉬운 지역은

영양소의변동가능성이있는지역으로(Petr Pyšek et al., 2009)

사찰비오톱의 영양소 변동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산림비오톱은 영양소 변동가능성이 가장낮은 지역이라

할 수 있었다. 도시지역에서 귀화식물의 귀화율은 도시하천

18.2%, 도시공원 15.3%, 주거단지 13.5%, 도시림 9.8%(Lee,

2002)로 도시내에서도 산림지역의 귀화율이 가장낮았다. 공원

문화유산지구의 경우도 인간의 간섭이 있는 사찰비오톱의 귀

화식물 출현 종수가 가장 높았으며, 산림비오톱에서 귀화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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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은 매우 적었다.

산림 내부에 입지하고 있는 사찰은 산신숭배 사상을 토착화

하는 과정에서 불교가 수용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Kim,

2014). 산림 내부에 조성된 사찰은 기존 산림과는 다른 이질적

인 토지이용형태, 새로운비오톱을 형성하였다. 새로운도시 식

생은 이질적인패치를 만들어내고, 외래종이나 재배품종, 잡초,

잔존산림식생을구성(Numata, 1977; Whitney andAdams, 1980;

Dorney et al., 1984; Rieley and Page, 1995)한다. 오대산국립

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새롭게형성된 사찰비오톱이나

사면벌채지비오톱의 외래종 이입 현상은 사찰비오톱의 귀화식

물 평균종수가 2.5종, 사면벌채지비오톱 1.0종으로 산림비오톱

(0.04종)에 비하여 많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사찰비오

톱이 외래식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찰비오톱의 외래식물 영향은 상대우점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찰비오톱에서 가장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쑥과 왕

포아풀은 양지성 식물로 쑥은 타감작용이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왕포아풀은 널리 분포하고 개체수도 많은 귀화도 5에

해당하는(Lee et al., 2011a) 귀화식물로 알려져 있다. 사찰 비

오톱은 우리나라 기후나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높은 식생이 분

포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비오톱 유형별 특성은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가지 비오톱 유형은 이질적인 종구성

을 보여,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외래식

물 중 귀화식물은 사찰비오톱에서 사면벌채지비오톱이나 산림

비오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특

히달맞이꽃, 망초, 개망초, 서양민들레, 오리새, 개쑥갓, 큰방가

지똥, 큰김의털, 왕포아풀과 같은 귀화도 5의 식물은 주변 비오

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포 현황에 대한 정밀 조

사와 분산 경향을 확인하여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왕

포아풀과 같이 귀화식물이 비오톱 유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

하는 지역은 제거를 통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듯비오

톱 유형별 공간관리는 더 많은 표본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비오

톱 유형은 더 세분화되고 관리계획은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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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국명 7 27 36 38 1 3 4 6 10 13 14 15 17 18 22 23 24 31 35 37 42 44 47 52 5 8 32 48 49

Erigeron annuus 개망초 　 　 　 3 　 　 2 　 3 8 　 2 2 2 　 3 2 1 3 　 　 　 　 5 2 　 　 　 　

Artemisia princeps 쑥 　 8 　 　 8 　 　 　 5 5 2 　 　 　 7 5 　 　 7 　 2 　 　 　 　 　 2 　 　

Trifolium repens 토끼풀 　 3 　 3 5 　 　 　 3 　 　 　 　 　 　 3 　 2 　 3 　 　 3 3 　 　 　 　 　

Poa pratensis 왕포아풀 7 3 9 6 　 　 　 　 　 　 　 　 　 　 　 7 　 　 　 1 　 　 5 3 　 　 　 　 　

Setaria faberii 가을강아지풀 　 2 　 2 　 　 　 　 3 　 　 　 1 　 　 　 　 　 2 　 　 　 　 　 　 　 　 　 　

Geranium thunbergii 이질풀 2 3 　 2 　 　 　 　 2 　 　 　 　 　 　 　 　 　 　 1 　 　 　 　 　 　 　 　 　

Taraxacum officinale 서양민들레 　 2 　 　 3 2 　 　 5 3 　 　 3 3 3 7 　 　 2 　 2 3 3 2 3 2 　 　 　

Oenothera biennis 달맞이꽃 　 　 　 3 　 　 　 　 　 3 　 　 　 　 　 　 　 　 2 　 　 　 　 　 3 　 　 　 　

Pinus koraiensis 잣나무 　 　 　 　 　 　 　 　 　 　 　 　 　 　 　 　 　 　 　 　 　 　 　 　 　 　 　 　 　

Abies holophylla 전나무 2 　 　 　 　 　 　 　 　 　 　 　 　 　 　 　 　 　 　 　 　 　 　 　 　 　 　 　 　

Actinidia polygama 개다래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철쭉 　 　 　 　 　 　 　 　 　 　 　 　 　 　 　 　 　 　 　 　 　 　 　 　 　 　 　 　 　

Acer pseudosieboldianum 당단풍나무 　 　 　 　 　 　 　 　 　 　 　 　 　 　 　 　 　 　 　 　 　 　 　 　 　 　 　 　 　

Diarrhena fauriei 광릉용수염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3 　 　

Sasa borealis 조릿대 　 　 　 　 　 　 　 　 　 　 　 　 　 　 　 　 　 　 　 　 　 　 　 　 5 　 3 　 　

Poa annua 새포아풀 　 　 　 　 2 　 　 3 　 　 　 3 　 2 2 　 　 5 　 　 　 3 6 2 　 　 　 　 　

Plantago asiatica 질경이 　 　 　 　 5 　 　 　 3 　 　 　 　 　 6 2 　 　 　 　 　 3 6 7 　 　 　 　 　

Sagina japonica 개미자리 　 　 　 　 　 　 5 1 　 　 　 2 　 2 　 　 　 2 　 　 　 2 　 2 　 　 　 　 　

Viola mandshurica 제비꽃 　 　 　 　 　 2 　 　 　 　 2 1 2 2 　 　 　 　 　 2 　 　 　 　 　 　 　 　 　

Conyza canadensis 망초 　 　 　 　 2 　 　 2 　 　 2 2 　 　 　 　 　 　 2 　 　 　 　 　 　 　 　 　 　

Equisetum arvense 쇠뜨기 　 　 　 　 　 　 　 1 　 　 　 　 3 　 　 　 2 　 　 3 3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양지꽃 　 　 　 　 　 　 　 　 　 　 　 　 　 　 　 　 　 　 　 　 2 　 　 　 　 3 3 3 2

Rubus crataegifolius 산딸기 　 　 　 　 　 　 　 　 　 　 　 　 　 　 　 　 　 　 　 　 　 　 　 　 2 3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느릅나무 　 　 　 　 　 　 　 　 　 　 　 　 　 　 　 　 　 　 1 2 　 　 　 　 　 3 2 　 　

Tripterygium regelii 미역줄나무 　 　 　 　 　 　 　 　 　 　 　 　 　 　 　 　 　 　 　 　 　 　 　 　 　 　 　 　 9

Stephanandra incisa 국수나무 　 　 　 　 　 　 　 　 　 　 　 　 　 　 　 　 　 　 　 　 　 　 　 　 2 　 3 　 　

Duchesnea indica 뱀딸기 3 3 　 　 　 　 　 　 　 　 　 　 　 　 　 　 　 　 　 　 　 　 　 　 3 　 　 　 　

Artemisia sylvatica 그늘쑥 　 　 　 　 　 　 　 　 　 　 　 　 　 　 　 　 　 　 　 　 3 　 　 　 　 　 　 6 3

Celastrus orbiculatus 노박덩굴 2 　 　 　 　 　 　 　 　 　 　 　 　 　 　 　 　 　 　 　 　 　 　 　 　 2 　 　 　

Oxalis corniculata 괭이밥 　 2 　 　 　 　 　 　 　 　 　 　 5 3 3 　 　 　 　 　 　 　 　 　 　 　 　 　 　

Digitaria ciliaris 바랭이 　 　 　 2 3 　 　 　 5 　 　 　 　 　 　 　 　 　 2 　 　 　 　 　 　 　 　 　 　

Trigonotis peduncularis 꽃마리 　 　 　 　 　 　 　 　 　 　 　 2 　 2 　 　 2 　 　 2 　 　 　 　 　 　 　 　 　

Cardamine flexuosa 황새냉이 　 　 　 　 　 　 　 　 　 　 　 3 2 　 2 　 2 　 　 　 　 　 　 　 　 　 　 　 　

Calamagrostis arundinacea 실새풀 　 　 　 　 　 　 　 　 　 　 　 　 　 　 　 　 　 　 　 　 　 　 　 　 　 　 　 　 3

Carex siderosticta 대사초 　 　 　 　 　 　 　 　 　 　 　 　 　 　 　 　 　 　 　 　 　 　 　 　 　 　 3 8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개별꽃 　 　 　 　 　 　 　 　 　 　 　 　 　 　 　 　 　 　 　 　 　 　 　 　 　 　 　 　 2

Euonymus alatus 화살나무 　 　 　 　 　 　 　 　 　 　 　 　 　 　 　 　 　 　 　 　 　 　 　 　 3 　 3 　 　

Festuca ovina 김의털 　 　 　 　 　 　 　 　 　 　 　 　 　 　 　 　 　 　 　 　 　 　 　 3 8 　 3 　 　

Carex lanceolata 그늘사초 　 　 　 　 　 　 　 　 　 　 　 　 　 　 　 　 　 　 　 　 　 　 　 　 3 　 3 5 　

Carexhumilis var. nana 가는잎그늘사초 　 　 　 　 　 　 　 　 　 　 　 　 　 　 　 　 　 　 　 　 　 　 　 　 　 　 　 　 　

Cardamine leucantha 미나리냉이 3 　 　 　 　 　 　 　 　 　 　 　 3 　 　 　 　 　 　 　 　 　 　 　 　 　 　 　 　

Betula costata 거제수나무 　 　 　 　 　 　 　 　 　 2 　 　 　 　 　 　 　 　 　 　 　 　 　 　 　 　 　 　 　

Lindera obtusiloba 생강나무 　 　 　 　 　 　 　 　 　 　 　 　 　 　 　 　 　 　 　 　 　 　 　 　 　 　 　 　 　

Stellaria aquatica 쇠별꽃 　 　 　 　 3 　 　 　 　 　 　 　 　 　 　 　 　 　 　 3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미역취 　 　 　 　 　 　 　 　 　 　 　 　 　 　 　 　 　 　 　 　 　 　 　 　 　 　 　 3 3

Digitaria violascens 민바랭이 　 　 　 　 　 　 　 　 3 　 　 2 　 　 　 2 　 　 　 　 　 　 　 　 　 　 　 　 　

Schisandra chinensis 오미자 　 　 　 　 　 　 　 　 　 　 　 　 　 　 　 　 　 　 　 　 　 　 　 　 　 2 　 　 　

Cerastium glomeratum 유럽점나도나물 　 　 　 　 　 2 　 　 　 　 　 　 　 　 3 　 　 　 　 2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은대난초 　 　 　 　 　 　 　 　 　 　 　 　 　 　 　 　 　 　 　 　 　 　 　 　 　 　 　 　 　

Cirsium chanroenicum 정영엉겅퀴 　 　 　 　 　 　 　 　 　 　 　 　 　 　 　 　 　 　 　 　 　 　 　 　 　 3 　 　 　

Pilea mongolica 모시물통이 2 　 　 　 　 　 　 　 　 　 　 　 2 　 　 　 　 　 　 　 　 　 　 　 　 　 　 　 　

Eragrostis multicaulis 비노리 　 　 　 　 　 　 　 　 　 　 　 　 　 2 　 　 　 2 　 　 　 　 2 　 　 　 　 　 　

Cyperus microiria 금방동사니 　 　 　 　 　 　 　 1 2 　 　 　 　 　 　 　 　 2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애기똥풀 3 　 　 　 　 　 　 　 　 　 　 　 　 　 　 　 1 　 　 1 　 　 　 　 　 　 　 　 　

Stellaria media 별꽃 　 　 　 　 　 　 　 　 　 　 　 　 2 　 　 　 8 　 　 　 　 　 　 　 　 　 　 　 　

Acer pictum subsp. mono 고로쇠나무 　 　 　 　 　 　 　 　 　 　 　 　 　 　 　 　 　 　 　 　 　 　 　 　 　 　 　 　 　

Hemerocallis fulva f. kwanso 왕원추리 　 　 　 7 　 　 　 　 　 　 　 　 　 　 　 　 　 　 　 　 3 　 　 　 　 　 　 　 　

Deparia coreana 곱새고사리 　 　 　 　 　 　 　 　 　 　 　 　 　 　 　 　 　 　 　 　 　 　 　 　 　 　 　 　 　

Meehania urticifolia 벌깨덩굴 　 　 　 　 　 　 　 　 　 　 　 　 　 　 　 　 　 　 　 　 　 　 　 　 　 　 　 　 　

Larix kaempferi 일본잎갈나무 　 　 　 　 　 　 　 　 　 　 　 　 　 　 　 　 　 　 　 　 　 　 　 　 　 　 　 　 　

Juncus tenuis 길골풀 　 3 　 　 　 　 　 　 　 　 　 　 　 　 　 　 　 　 　 　 　 　 　 5 　 　 　 　 　

Elsholtzia ciliata 향유 　 5 　 　 　 　 　 　 　 　 　 　 　 　 　 　 　 　 　 　 　 　 　 　 　 3 　 　 　

Persicaria nepalensis 산여뀌 　 　 　 　 　 　 　 　 　 　 　 　 2 　 　 　 5 　 　 　 　 　 　 　 　 　 　 　 　

Muhlenbergia japonica 쥐꼬리새 　 　 　 　 　 　 　 　 　 　 　 　 　 　 2 　 　 　 　 　 　 　 　 　 　 　 　 　 　

Staphylea bumalda 고추나무 　 　 　 　 　 　 　 　 　 　 　 　 　 　 　 　 　 　 　 　 　 　 　 　 　 　 　 　 　

Angelica polymorpha 궁궁이 　 　 　 　 　 　 　 　 　 　 　 　 　 　 　 　 　 　 　 　 　 　 　 　 　 　 　 3 3

Cimicifuga dahurica 눈빛승마 　 　 　 　 　 　 　 　 　 　 　 　 　 　 　 　 　 　 　 　 　 　 　 　 　 　 　 　 　

Artemisia keiskeana 맑은대쑥 　 　 　 　 　 　 　 　 　 　 　 　 　 　 　 　 　 　 　 　 　 　 　 　 3 　 3 　 　

Athyrium yokoscense 뱀고사리 　 　 　 　 　 　 　 　 　 　 　 　 　 　 　 　 　 　 　 　 　 　 　 　 　 　 　 　 3

Synurus deltoides 수리취 　 　 　 　 　 　 　 　 　 　 　 　 　 　 　 　 　 　 　 　 　 　 　 　 　 　 　 3 3

Lespedeza bicolor 싸리 　 　 　 　 　 　 　 　 　 　 　 　 　 　 　 　 　 　 　 　 　 　 　 　 　 　 　 　 　

Pimpinella brachycarpa 참나물 　 　 　 　 　 　 　 　 　 　 　 　 　 　 　 　 　 　 　 　 　 　 　 　 　 　 　 　 　

Rubia akane 꼭두서니 　 　 　 　 　 　 　 　 　 　 　 　 　 　 　 　 　 　 　 　 　 　 　 　 　 3 　 　 　

Hepatica asiatica 노루귀 　 　 　 　 　 　 　 　 　 　 　 　 　 　 　 　 　 　 　 　 　 　 　 　 　 　 　 　 3

Ligustrum obtusifolium 쥐똥나무 　 　 　 　 　 　 　 　 　 　 　 　 　 　 　 　 　 　 　 　 　 　 　 　 　 　 　 　 　

Rhododendron mucronulatum 진달래 　 　 　 　 　 　 　 　 　 　 　 　 　 　 　 　 　 　 　 　 　 　 　 　 　 　 　 　 　

Galiumspurium var. echinospermon 갈퀴덩굴 2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개회나무 　 　 　 　 　 　 　 　 　 　 　 　 　 　 　 　 　 　 　 　 　 　 　 　 　 　 　 　 　

Appendix 1. Differentiated table of main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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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국명 2 9 19 20 21 25 29 30 33 34 39 43 45 46 50 51 11 12 16 41 26 28 40

Erigeron annuus 개망초 　 　 　 　 　 　 　 　 　 　 　 1 　 　 　 　 　 　 　 　 　 　 　

Artemisia princeps 쑥 　 　 2 　 　 　 　 　 　 　 　 　 　 　 　 　 　 　 　 　 　 　 　

Trifolium repens 토끼풀 　 　 　 　 　 　 　 　 　 　 　 　 　 　 　 　 　 　 　 　 　 　 　

Poa pratensis 왕포아풀 　 　 　 　 　 　 　 　 　 　 　 　 　 　 　 　 　 　 　 　 　 　 　

Setaria faberii 가을강아지풀 　 　 　 　 　 　 　 　 　 　 　 　 　 　 　 　 　 　 　 　 　 　 　

Geranium thunbergii 이질풀 　 　 　 　 　 　 　 　 　 　 　 　 　 　 　 　 　 　 　 　 　 　 　

Taraxacum officinale 서양민들레 　 　 　 　 　 　 　 　 　 　 　 　 　 　 　 　 　 　 　 　 　 　 　

Oenothera biennis 달맞이꽃 　 　 　 　 　 　 　 　 　 　 　 　 　 　 　 　 　 　 　 　 　 　 　

Pinus koraiensis 잣나무 9 　 　 　 　 7 　 　 9 9 2 　 2 　 7 　 3 8 　 　 　 　 　

Abies holophylla 전나무 　 　 　 　 9 　 2 　 　 　 　 　 　 　 　 　 6 3 　 8 　 　 　

Actinidia polygama 개다래 　 　 　 　 　 　 　 　 　 　 　 　 　 　 　 　 3 3 　 1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철쭉 　 　 　 　 　 　 3 　 　 　 　 　 6 5 　 　 　 　 　 　 　 　 　

Acer pseudosieboldianum 당단풍나무 　 　 　 　 　 　 　 　 　 3 　 　 3 3 　 7 　 　 　 　 　 　 　

Diarrhena fauriei 광릉용수염 　 　 　 　 　 　 　 　 　 　 　 　 　 　 　 　 　 　 　 　 6 7 5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3 　 3 9 　 　 9 1 　 　 　 8 9 3 7 9 　 　 　 　 　 　 　

Sasa borealis 조릿대 3 6 　 8 9 8 7 6 6 7 7 　 　 6 　 　 　 　 　 　 　 　 　

Poa annua 새포아풀 　 　 　 　 　 　 　 　 　 　 　 　 　 　 　 　 　 　 　 　 　 　 　

Plantago asiatica 질경이 　 　 　 　 　 　 　 　 　 　 　 　 　 　 　 　 　 　 　 　 　 　 　

Sagina japonica 개미자리 　 　 　 　 　 　 　 　 　 　 　 　 　 　 　 　 　 　 　 　 　 　 　

Viola mandshurica 제비꽃 　 　 　 　 　 　 　 　 　 　 　 　 　 　 　 　 　 　 　 　 　 　 　

Conyza canadensis 망초 　 　 　 　 　 　 　 　 　 　 　 　 　 　 　 　 　 　 　 　 　 　 　

Equisetum arvense 쇠뜨기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양지꽃 　 　 　 　 　 　 　 　 　 　 　 　 　 　 　 　 　 　 　 　 　 　 　

Rubus crataegifolius 산딸기 3 3 3 　 　 　 　 　 　 　 　 5 　 　 　 　 　 3 3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느릅나무 　 　 　 　 　 　 　 　 　 　 　 　 　 　 　 　 　 　 8 　 　 9 　

Tripterygium regelii 미역줄나무 　 　 　 3 　 　 　 1 　 　 　 　 　 3 3 3 　 　 　 　 　 　 　

Stephanandra incisa 국수나무 3 　 5 　 　 　 　 　 3 　 　 　 　 　 　 　 　 　 　 　 　 　 　

Duchesnea indica 뱀딸기 　 　 　 　 　 　 　 　 　 　 　 　 　 　 　 　 　 1 8 　 　 　 　

Artemisia sylvatica 그늘쑥 　 2 　 　 　 　 　 　 　 　 　 　 　 　 3 　 　 　 　 　 　 　 　

Celastrus orbiculatus 노박덩굴 　 　 　 　 　 　 　 　 　 1 　 　 　 　 　 　 　 　 3 　 　 3 　

Oxalis corniculata 괭이밥 　 　 　 　 　 　 　 　 　 　 　 　 　 　 　 　 　 　 　 　 　 　 　

Digitaria ciliaris 바랭이 　 　 　 　 　 　 　 　 　 　 　 　 　 　 　 　 　 　 　 　 　 　 　

Trigonotis peduncularis 꽃마리 　 　 　 　 　 　 　 　 　 　 　 　 　 　 　 　 　 　 　 　 　 　 　

Cardamine flexuosa 황새냉이 　 　 　 　 　 　 　 　 　 　 　 　 　 　 　 　 　 　 　 　 　 　 　

Calamagrostis arundinacea 실새풀 　 　 　 　 　 　 　 　 　 　 　 　 6 　 5 3 　 　 　 　 　 　 　

Carex siderosticta 대사초 　 　 　 　 　 　 　 3 　 　 　 　 　 　 3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개별꽃 　 　 　 　 　 　 　 　 　 　 6 　 　 　 　 3 　 　 　 　 　 　 3

Euonymus alatus 화살나무 　 　 　 　 　 　 　 　 　 　 　 　 　 　 　 　 5 　 　 　 　 6 　

Festuca ovina 김의털 　 　 　 　 　 　 　 　 　 　 　 　 　 　 　 　 　 　 　 　 　 　 　

Carex lanceolata 그늘사초 　 　 　 　 　 　 　 　 　 　 　 　 　 　 　 　 　 　 　 　 　 　 　

Carexhumilis var. nana 가는잎그늘사초 　 　 3 　 　 　 　 　 　 　 　 　 3 　 　 　 　 　 　 　 　 3 　

Cardamine leucantha 미나리냉이 　 　 　 　 　 　 　 　 　 　 　 　 　 　 　 　 　 　 3 　 　 　 　

Betula costata 거제수나무 　 　 　 　 　 　 　 　 　 　 　 　 　 　 　 　 8 　 6 　 　 　 　

Lindera obtusiloba 생강나무 　 　 　 　 　 　 　 　 　 2 　 　 　 　 　 　 　 6 　 1 　 　 　

Stellaria aquatica 쇠별꽃 　 　 　 　 　 　 　 　 　 　 　 2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미역취 1 　 　 　 　 　 　 　 　 　 　 　 　 　 　 　 　 　 　 　 　 　 　

Digitaria violascens 민바랭이 　 　 　 　 　 　 　 　 　 　 　 　 　 　 　 　 　 　 　 　 　 　 　

Schisandra chinensis 오미자 　 　 　 　 　 　 　 　 　 　 　 　 　 　 　 　 　 　 　 　 　 2 3

Cerastium glomeratum 유럽점나도나물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은대난초 　 　 　 　 　 　 　 3 　 3 　 　 　 　 　 　 　 1 　 　 　 　 　

Cirsium chanroenicum 정영엉겅퀴 　 　 　 　 　 　 　 　 　 　 　 　 1 　 　 3 　 　 　 　 　 　 　

Pilea mongolica 모시물통이 　 　 　 　 　 　 　 　 　 　 　 2 　 　 　 　 　 　 　 　 　 　 　

Eragrostis multicaulis 비노리 　 　 　 　 　 　 　 　 　 　 　 　 　 　 　 　 　 　 　 　 　 　 　

Cyperus microiria 금방동사니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애기똥풀 　 　 　 　 　 　 　 　 　 　 　 　 　 　 　 　 　 　 　 　 　 　 　

Stellaria media 별꽃 　 　 　 　 　 　 　 　 　 　 　 　 　 　 　 　 　 　 　 　 　 　 　

Acer pictum subsp. mono 고로쇠나무 　 8 　 　 　 　 　 　 2 　 　 　 　 　 　 　 　 　 　 　 　 　 　

Hemerocallis fulva f. kwanso 왕원추리 　 　 　 　 　 　 　 　 　 　 　 　 　 　 　 　 　 　 　 　 　 　 　

Deparia coreana 곱새고사리 　 3 　 　 　 　 　 　 　 　 　 　 　 　 　 　 　 　 　 　 6 　 　

Meehania urticifolia 벌깨덩굴 　 　 　 　 　 　 　 　 　 　 6 　 　 　 　 3 　 　 　 　 　 　 　

Larix kaempferi 일본잎갈나무 　 　 　 　 　 8 　 9 　 　 　 　 　 　 　 　 　 　 　 　 　 　 　

Juncus tenuis 길골풀 　 　 　 　 　 　 　 　 　 　 　 　 　 　 　 　 　 　 　 　 　 　 　

Elsholtzia ciliata 향유 　 　 　 　 　 　 　 　 　 　 　 　 　 　 　 　 　 　 　 　 　 　 　

Persicaria nepalensis 산여뀌 　 　 　 　 　 　 　 　 　 　 　 　 　 　 　 　 　 　 　 　 　 　 　

Muhlenbergia japonica 쥐꼬리새 　 　 　 　 　 　 　 　 　 　 　 　 　 　 　 　 　 　 　 　 5 　 　

Staphylea bumalda 고추나무 　 　 　 　 　 　 　 　 　 　 3 　 　 　 　 　 　 　 　 　 　 　 3

Angelica polymorpha 궁궁이 　 　 　 　 　 　 　 　 　 　 　 　 　 　 　 　 　 　 　 　 　 　 　

Cimicifuga dahurica 눈빛승마 　 　 　 　 　 　 　 　 　 　 　 　 　 　 　 　 　 　 　 　 3 3 　

Artemisia keiskeana 맑은대쑥 　 　 　 　 　 　 　 　 　 　 　 　 　 　 　 　 　 　 　 　 　 　 　

Athyrium yokoscense 뱀고사리 　 　 　 　 　 　 　 　 　 　 　 　 　 　 3 　 　 　 　 　 　 　 　

Synurus deltoides 수리취 　 　 　 　 　 　 　 　 　 　 　 　 　 　 　 　 　 　 　 　 　 　 　

Lespedeza bicolor 싸리 　 　 5 　 　 　 　 　 　 　 　 　 1 　 　 　 　 　 　 　 　 　 　

Pimpinella brachycarpa 참나물 　 3 　 　 　 　 　 　 　 　 3 　 　 　 　 　 　 　 　 　 　 　 　

Rubia akane 꼭두서니 　 2 　 　 　 　 　 　 　 　 　 　 　 　 　 　 　 　 　 　 　 　 　

Hepatica asiatica 노루귀 　 　 　 　 　 　 　 　 　 　 　 　 　 　 　 　 　 　 　 　 　 　 2

Ligustrum obtusifolium 쥐똥나무 　 　 　 　 　 　 　 　 　 　 　 　 　 　 　 　 　 　 　 　 2 3 　

Rhododendron mucronulatum 진달래 　 　 　 　 　 　 　 　 　 　 　 　 　 3 2 　 　 　 　 　 　 　 　

Galiumspurium var. echinospermon 갈퀴덩굴 　 　 　 　 　 　 　 　 　 　 　 　 　 　 　 　 　 　 　 　 　 2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개회나무 　 　 　 　 　 1 　 　 　 　 　 　 　 　 　 　 　 　 　 　 　 3 　

(Appendix 1. continued)




